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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 및 모임 안내 >�
�
이번 주 독서: 김정호 베드로, 김세희 세실리아


미 사 해 설: 이은정 힐데가르다


반       주: 조은영 베다, 김현아 보나


지       휘: 한영주 리드비나	


회       계: 한준희 라우렌시오, 나상균 루가


주       보: 김영주 루시아


정       리: 사목회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
�
봉   헌   금: $ 205.00


교   무   금: $ 194.00


감  사  헌 금: $ 50.00


합        계: $ 449.00�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박상훈 알렉산더�
�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또는 미사 후�
�
�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심상희 이사벨라�
�
주     일     학    교�
미사시간 한 시간 전(4:00pm)�
   여지은 레지나�
�



복음이 1면에서 이어집니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입당: 18   봉헌: 340/342   성체: 344   퇴장: 40





� INCLUDEPICTURE "http://club.catholic.or.kr/community/asp/club/schedule/images/point0.gif" \* MERGEFORMATINET ��� 간장종지                          


아버지 





내가 뜨거운 눈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부터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욕망에 빠져드는 유혹을 내가 물리치게 해 주시네.





한광구 요셉·시인





<제1독서> 창세기 18,20-32 <제가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2,12-14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하셨나이다.�○ 제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궁전을 향해 엎드리나이다. ◎�○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주님의 자애와 진실 때문이옵니다. 제가 부르짖던 날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어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께서는 높으셔도 비천한 이를 굽어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비록 곤경 속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을 뻗치시어, 제 원수들의 분노를 거슬러 저를 살리시나이다. ◎�○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나이다. 주님,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이 빚으신 것들을 저버리지 마소서. ◎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노라.�◎ 알렐루야.


�
�
복   음�
† 루카 11,1-13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5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나이다.


주님의 손이 빚으신 것들을 저버리지 마소서”(시편 138).


   †   < 공동체 소식>�
�
1. 8월 3일부터 5일까지 Wesfield시에 있는 Pine Lake Camp에서 성당 여름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일미사는 St. Paul이 아닌 캠프장소에서 일요일 (5일) 11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캠프 주소는 W8301 Cty. Rd. M �Westfield, WI 53964 이고 웹주소는 � HYPERLINK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 �http://www.wisconsinumc.org/PINELAKE�입니다.


 


2. 28일 미사 후 여름캠프 조구성 발표와 준비물에 대한 오리엔테인션이 성당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캠프티는 주문하신 교우분들께 여름캠프기간 드릴 예정입니다. 


 


3. 7월 21일에 있었던 구역장회의록이 저희 성당 웹 [소모임]-->[구역소식]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7월 28일 부터 3주간 사목회장인 이중재 형제님이 임시로 회계 대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당캠프 참가비 나 교우금은 이 기간동안 이중재 형제님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구역소식


 


4구역의 첫번째 모임이 오는 미사 후 오후 8시부터 41A University Houses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전화번호:232-0119)


 


1구역 티타임이 8월 11월 미사 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당 웹과 이메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8월 독서, 청소, 그리고 간식은 8구역이 준비하기로 구역장 회의에서 결정 되었습니다.


 


2구역와 6구역이 7월 7일 구역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 되었습니다. 통합 구역장이신 정혜선 자내님이 다음 구역모임을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6. 교우소식


 


다음 주에 메디슨을 떠나는 교우분들: 이은정 힐데가르다 (시카고), 이명진 젬마 자매님 가족 (한국)


 


지난 2주동안에 새로오신 교우분들: 이정주 루가 가족 (239-7392) 7구역; 정혜욱 (354-3613) 8구역, 정상혁 가족 (236-4052) 1구역; 강채동 가족 5구역; 신민정 사비나 (852-5099) 3구역, 더 자세한 정보는 웹 구역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NCLUDEPICTURE "http://club.catholic.or.kr/community/asp/club/schedule/images/point0.gif" \* MERGEFORMATINET ��� 생명의 말씀�
�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루카 11,9-10). 아쉬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 우리의 일상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며 청했던 일들이 허망하게 끝나 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프고, 시험에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는 경우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듯이, 특정한 기도를 정해진 양과 순서대로 바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벌이는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청원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창세 20-32 참조), 기도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인간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전형적인 청원기도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전제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기도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청원기도를 통해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유혹에서 보호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뒷부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청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기도 지향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향들이 우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자신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근본정신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뱀”이나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시련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십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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